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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 18 : 21-22) 

70 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위의 성경구절에 나오는 숫자는 용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한반도에 용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평화조약을 마무리하고 전쟁을 종식시켜 분단과 폭력을 

멈추고, 갈라진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통일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이별이 너무 깁니다. 3 세대가 넘는 지난 70 년 동안 많은 가족이 헤어져 지냈습니다. 

시편 90 편의 모세의 기도에 따르면, 70 년은 한 인간의 온 생애입니다. 한 생애를 헤어져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화해하고 다시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70 년간 우리는 

엄청난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평화를 조성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닌 정체성의 핵심이며, 예수께서는 평화를 

조성하는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3 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조성하는 일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인정하고, 높여주기 위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을 준비시켜야 하는 어려운 노력입니다. 따라서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 

계획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은 그 계획을 이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제공하여, 평화와 정의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소통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실천하고 지키며 평화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지속할 형식과 관행을 구체화하며 포용합니다.  

평화를 조성하고, 평화를 건설하며,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사역은 성령에 의해 

인도되어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역입니다.    



또 하나, 평화를 작동하게 하는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의 주된 책임은 

평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비전을 위한 묵상과 명상, 평화를 위한 기도, 평화의 복음으로의 

부르심에 관심을 두는 자세는 평화의 사역을 위한 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덧입혀줍니다.  

70 년 동안의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분쟁은 너무도 길었습니다.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위해 저와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한반도에 참되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비전이 나타나고, 이 비전이 전 세계 공동체를 위한 

평화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임을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평화와 정의의 옹호자가 됩시다.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한 

다음 행동합시다. 우리가 한국과 온 지구상에 평화를 조성하고, 평화를 건설하며,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